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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의 형태소 분석

최호철(고려대)

1. 언어의 최소 단위는 음소나 의미소가 아니라 의미와 음성이 결합된 형태소.

 음절(syllable) - 음소(phoneme)

  ↓ 

담문(text) - 문장(sentence) - 어절(syntagma) - 단어(word) - 형태소(morpheme)

        ↑

         의절(義節)  -  의미소(sememe)

2. 음소나 의미소는 단독으로 언어 단위가 될 수 없는 언어 성립 요소.

언어는 음성과 의미를 다 갖추고 있어야.

음성만 있는 언어? 허언? 헛소리?

의미만 있는 언어? 묵언? 마음?

3. 형태, 형태소, 이형태.

궁민 여러분! 날개 업씨 날 쑤 이써요? 벼테서는 색또 날게 돼요.

형태 형태소(집합) / 이형태(개별) 표기

궁, (꿍, 국, 꾹) /궁, 꿍, 국, 꾹/ ={국} ‘국’

민 /민/ ={민} ‘민’

* ‘국/민’으로 분석하지 않으려면 ‘궁민’으로 적어야.

* 한/국/어, 단/위, 분/석, 의/미, 연/구, 독/립, 학/자/, 시/인, …

여러 /여러/ ={여러} ‘여러’

분, (뿐) /분, 뿐/ ={분} ‘분’

날, (나) /날, 나/ ={날} ‘날’

개, (깨) /개, 깨/ ={개} ‘개’

업ㅆ, (업, 엄) /업ㅆ, 업, 엄/ ={업ㅆ} ‘없’

* 발음이 ‘없’과 같은 ‘업ㅆ’은 잉여적 표기.

* 곬이? 이? ｢표준｣은 ‘곬이’로 적고 [골씨]로 발음.

* 발음이 [골시]라면 ‘곬이’로, [골씨]라면 ‘이’로 적어야.

* ‘이[골씨]’보다는 ‘곬이[골시]’로.

이 /이/ ={이} ‘이’

나, (날) /나, 날/ ={날} ‘나’

* 준말은 소리 나는대로 적어. 날+으니, 날+니? > 나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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ㄹ, (을) /ㄹ, 을/ ={을} ‘ㄹ’

* 관형사형 어미 ‘ㄹ’은 경음화 조건, 어간 말음 ‘ㄹ’은 유성음화 조건.

* 날것[날걷]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먹을거리.

날+것 ○, 나+ㄹ+것 ×.

  날것[날껃]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나+ㄹ+것 ○, 날+것 ×.

쑤, (수) /쑤, 수/ ={수} ‘수’

있, (읻, 인) /있, 읻, 인/ ={있} ‘있’

어, (아, 여) /어, 아, 여/ ={어} ‘어’

요, (뇨) /요, 뇨/ ={요} ‘요’

볕, (볃, 변, 볓, /볕, 볃, 변, 볓, 

   뼡, 뼏, 뼌, 뼟) 뼡, 뼏, 뼌, 뼟/ ={볕} ‘볕’

에서 /에서/ ={에서} ‘에서’

는, (은, ㄴ) /는, 은, ㄴ/ ={는} ‘는’

색, (쌕) /색, 쌕/ ={색} ‘색’

또, (도) /또, 도/ ={도} ‘도’

날, (나) /날, 나/ ={날} ‘날’

게, (께) /게, 께/ ={게} ‘게’

돼, (뙈) /돼, 뙈/ ={돼} ‘돼’

* ‘돼’는 ‘되’와 ‘어’의 융합형으로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어.

* ‘됐, 해, 했, 내/네(가), 내/네 (책).

요, (뇨) /요, 뇨/ ={요} ‘요’

4. 형태소 표시인 {  } 안에 기술한 형태는 이형태 중에서 대표적ㆍ기본적인 것을 선정한 

것이지 이형태들의 공통적ㆍ추상적인 것을 설정한 것이 아님.

5. 영형태, 영형태소.

  날개+가<주체> 없이 : ‘가’는 유형태 유의미 : ‘가’ 형태.

  손발+이<주체> 없이 : ‘이’는 유형태 유의미 : ‘이’ 형태.

  날개/손발+∅<주체> 없이 : ‘∅(영)’은 무형태 유의미 : ‘∅(영)’ 형태 ?

‘가’ 형태소 ○ : /가, 이, ∅/ = {가}

‘가, 이, ∅’는 각각 ‘가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이’ 형태소 ○ : /가, 이, ∅/ = {이}

‘가, 이, ∅’는 각각 ‘이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∅(영)’ 형태소 ? : /가, 이, ∅/ = {∅}

  날개+를<객체> 펴고 : ‘를’은 유형태 유의미 : ‘를’ 형태.

  손발+을<객체> 펴고 : ‘을’은 유형태 유의미 : ‘을’ 형태.

  날개+ㄹ<객체> 펴고 : ‘ㄹ’은 유형태 유의미 : ‘ㄹ’ 형태.

  날개/손발+∅<객체> 펴고 : ‘∅(영)’은 무형태 유의미 : ‘∅(영)’ 형태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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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를’ 형태소 ○ : /을, 를, ㄹ, ∅/ = {를}

‘을, 를, ㄹ, ∅’는 각각 ‘를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을’ 형태소 ○ : /을, 를, ㄹ, ∅/ = {을}

‘을, 를, ㄹ, ∅’는 각각 ‘을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ㄹ’ 형태소 ○ : /을, 를, ㄹ, ∅/ = {ㄹ}

‘을, 를, ㄹ, ∅’는 각각 ‘ㄹ’ 형태소의 이형태.

‘∅(영)’ 형태소 ? : /을, 를, ㄹ, ∅/ = {∅}

* ‘∅(영)’ 형태소를 인정하게 되면 주체 ‘가, 이’ 형태소와 객체 ‘를, 을, ㄹ’ 형태소가 하

나의 같은 ‘∅(영)’ 형태소로 묶이어 ‘가, 이, 을, 를, ㄹ, …’ 등이 모두 ‘∅(영)’ 형태소의 이

형태가 되는 모순.

* 모순 해결을 위하여 ‘∅1(영1)’ 형태소, ‘∅2(영2)’ 형태소, … 등으로 구분한다면 무슨 

의미가 있는가?

* 따라서 ‘∅(영)’ 형태소 ×

* 이형태로서 ‘∅(영)’ 형태는?

* 이형태는 조건 변이여야, ‘∅(영)’ 형태는 자유 변이여서 이형태 설정의 원칙에 어긋나.

* 이형태 설정의 원칙에 어긋나니 형태 설정 불가.

* 형태 설정 불가하니 ‘∅(영)’ 형태 설정도 불가.

* 따라서 ‘∅(영)’ 형태 ×

* ‘∅(영)’ 형태, ‘∅(영)’ 형태소 설정 불가하니 이웃하는 형태와 맺는 관계로 기술.

 날개/손발 없이: 주술 관계로 기술.

 날개/손발 펴고: 객술 관계로 기술.

6. 허형태(=공형태), 허형태소(=공형태소).

  조+ㅂ<∅>+쌀 : ‘ㅂ’은 유형태 무의미 : 허형태(=공형태) ?

  안+ㅎ<∅>+밖 : ‘ㅎ’은 유형태 무의미 : 허형태(=공형태) ?

  소+ㅇ<∅>+아지 : ‘ㅇ’은 유형태 무의미 : 허형태(=공형태) ?

허형태소(=공형태소) ? : /ㅂ, ㅎ, ㅇ/ = {ㅂ}? {ㅎ}? {ㅇ}? 

‘ㅂ, ㅎ, ㅇ’은 허형태소(=공형태소)의 이형태.

* 형태는 의미가 있어야. 의미 없는 형태는 분석 불가.

* 의미가 없는 것과 의미를 모르는 것 구별.

* 형태 분석이 불가하니 허형태(=공형태) 설정도 불가.

* 따라서 허형태(=공형태) ×

* 허형태(=공형태) 설정이 불가하니 허형태소(=공형태소) 설정도 불가.

* 따라서 허형태소(=공형태소) ×

* 허형태, 허형태소 설정 불가하니 이웃하는 형태와 함께 그 형태소의 이형태로 설정.

 조~조ㅂ, 안~안ㅎ, 소~송


